
GIST, 지역인재 5명에게
(재)정원장학복지재단 장학금 수여

- 김용만 이사장, 2년째 GIST에 정원장학기금 1천만 원 기탁… “우수 인재들이 꿈을 

이뤄 나가는 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

▲ GIST 행정동 5층 총장실에서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력처장 등 관계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정원장학복지재단의 장학금 수여식’행사를 개최하고 기념사진 촬영을 하
고 있다. (사진 가운데) 정원장학복지재단 김용만 이사장과 GIST 임기철 총장(오른쪽에서 세 번째)

광주과학기술원(GIST, 총장 임기철)은 광주광역시 숭덕고등학교 학교법인 청송학원 

김용만 이사장이 (재)정원장학복지재단을 통해 기탁한 장학기금으로 ‘제1회 정원장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증서 수여식을 열었다고 23일(월) 밝혔다.

정원장학금은 광주에서 초·중·고를 졸업하고 성적이 뛰어난 GIST 학생을 매해 5명 

선발하여 1인당 200만 원을 지급하는 지역인재육성장학금이다.

수여식은 행정동 5층 총장실에서 임기철 총장, 정용화 대외부총장, 김재관 대외협

력처장과 (재)정원장학복지재단 관계자, 선발된 장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

다.

(재)정원장학복지재단은 청송학원 숭덕고등학교 설립자인 김길수 선생이 양친의 고

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지난 2000년 3월 설립한 이래 장학사업과 사회복지사업을 

꾸준히 펼쳐 왔다.

특히 사회복지사업으로 장애인, 고아, 미혼모가정, 다문화가정, 불우청소년, 무의탁

노인과 그 보호시설에 후원금과 물품을 후원하며 나눔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2대 김용만 이사장 취임 후, 장학사업과 사업복지사업을 더욱 확대해 2년째 GIST에 

정원장학금을 기탁하고 있다.

(재)정원장학복지재단의 김용만 이사장은 “지역의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독려하

고 더 큰 인재로 키우고 싶은 마음에서 기부하게 됐다”고 말하며, “GIST 학생뿐 아니

라 지역의 우수 인재들이 꿈을 이뤄 나가는 데 든든한 후원자가 되겠다”고 밝혔다.

임기철 총장은 “GIST 학생들이 이사장님의 뜻을 헤아려 지역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을 이끄는 것은 물론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